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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 주셨습니다.” 

2 티모 4,17 (수녀 사망일의 제 2독서) 

 

게르트루드 고리쎈은 요셉과 안나 고리쎈에게서 태어난 둘 째 아이였다. 게르트루드는 오빠와 

여동생이 한 명씩 있었는데 둘 다 이미 세상을 떠났다. 게르트루드는 어떤 일에든 도움을 주는 

것을 당연시하던 실질적인 그리스도교 가정에서 성장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집에 

있던 여성들은 농사 일에 대처해야 했다. 게르트루드는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확실히 일을 

거들었다. 그래서 수녀가 세상을 떠나던 날의 독서 구절은 수녀에게 대단히 어울린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 주셨습니다.” 

1950년 8월, 이제 마리아 라데군디스 수녀가 된 게르트루드는 수련기를 시작했다. 1953년에 첫 

서원을 하고 뮬하우젠 관구의 다양한 분원에서 사도직을 하며 가정 관리 영역에서 갖가지 일을 

맡았고 이 분야의 일을 배우기 위해 수녀들에게 왔던 젊은 여성들을 보살피는 일을 했다. 운전 

면허를 취득한 첫 번째 수녀들속에 속해 있었고 수녀가 했던 여러 여행에 대해 몹시 즐겨 

이야기하곤 했다. 어떠한 일이 주어지건 수녀는 온전히 참여했으며 ‘은퇴기’는 마리아 

라데군디스 수녀의 선택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레프라트의 라우렌시우스하우스에서는 쇼일렌 박사 신부 역시 점심 식사를 하러 오는 작은 

공동체의 요리사였다. 수녀가 굽는 많은 양의 쿠키와 직접 만든 잼은 대림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90번 째 생일을 치른 다음, 마리아 라데군디스 수녀는 살루스로 이주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여겼다. 이곳에서도 수녀는 제공되는 모든 것에 참여했으며 모든 것에 관심을 두었다. 특히 직소 

퍼즐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수녀는 마지막까지 이전 교육생들, 지인들, 본당 사람들과 가깝게 연락하며 지냈다. 가족들과도 

가까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조카들과 활발히 연락을 주고 받았다. 그들과 함께 은혜 경축(서원 

70주년)을 축하하는 일이 수녀에게는 커다란 기쁨이면서 중요한 일이었다.  

수녀의 기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스스로의 삶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인식하는 

와중에도 친지들과 지인들이 자주 수녀를 보러왔다. 수녀가 사망하던 날에는 조카 두 명이 수녀 

곁에 있었으며 그 중 한 명은 임종 때 수녀를 동반해 주었다. 수녀는 끝까지 누군가가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며 입술을 움직이며 기도와 노래에 참여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마리아 라데군디스 수녀가 지상에서의 삶에서 수녀 곁에 계시며 굳세게 해 

주셨던 분의 환영을 받았음을 알고 있다.  


